
285    103위 순교 성인
김영자 작곡,   조화선 작사 

생 명 의 빛 을 받 아 새 로 난 겨 레, 일 치 의 성 령 안 에
이 땅 에 빛 을 주 신 주 - 하 느 님, 태 초 의 혼 돈 에 서
순 교 로 빛 을 밝 힌 백 삼 위 성 인, 오 롯 이 바 친 넋 에

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


      

                  
    

   
                        

함 께 모 여 서. 복 되 신 마 리 아 의 삶 을 따 르 니,
창 조 이 루 듯. 한 민 족 새 얼 속 에 나 게 하 시 니,
새 순 이 돋 아. 순 례 의 교 회 안 에 큰 나 무 되 니,

 
     

             
    


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
      

            

복 음 을 살 아 가 는 증 인 이 어 라. 만 백 성 찬 양 하 라
구 원 의 기 쁜 소 식 누 리 비 추 네. 이 백 년 이 어 받 은
님 따 른 그 생 애 가 거 룩 하 여 라. 영 원 히 받 으 소 서

          
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
                      

     
                

사 랑 의 승 리 기 쁨 을, 이 땅 위 에 빛 나 시 는 하 느 님 이 름.
신 앙 의 유 산 기 리 며, 온 세 상 에 드 높 이 리 성 삼 의 영 광.
희 망 의 찬 미 찬 송 을, 이 름 모 를 순 교 자 여 새 빛 되 소 서.

 
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

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

